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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media reporting to analyze how government agencies responded to a 

socio-technical disaster happened in Gumi when hydrofluoric acid was leaked in a factory in 

September 2012. 1832 newspaper articles were content analyzed,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ak was attributed the most frequently on organizational or personal failure rather than on 

insufficient prevention measures. In the highest frequency, the information was structured in a 

way that the government agencies we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Progressive newspapers 

included in the current analysis showed frames of responsibility more frequently than 

conservative or neutral ones. Also local newspapers heavily dealt with the accident in 

responsibility frames toward government agencies. However, little about compensation and 

follow-up treatment measures were reported whereas much more on sources of responsibility 

was covered in the papers. It also showed a critical tendency of the Korean media an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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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on perspectives about such a socio-technical disaster and problem solutions and 

preventive measures was rarely found. 

Key words: socio-technical disaster, risk management communication, media frame, 

hydrofluoric acid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연적 재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기술적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적 측

면에서 신문의 위기 보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2012년도 9월 구미시 봉산리의 휴브글로벌(社)에서 발

생한 불산누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중앙일간지 및 지역지의 불산 누출 관련 보도 1823

건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사고 귀인 및 정보 구조화보도 프레임에 있어서 예방 부족보다

는 조직이나 개인의 고의적 과오 문제로 귀인하는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위기 정보의 구조화 부분에서는 정

부 책임으로 구조화한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책임 소재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 대한 책임론 

프레임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신문보다는 중앙지들이 이러한 정부책임론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이 인간적 관심, 도덕성, 경제적 결과, 위험 확

산 프레임들보다 더 많이 나타난 반면, 사회-기술적 재난에 대한 보상과 사후 처리와 같은 문제 해결이나 예방 

등에 대한 기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전반적으로 신문에서는 사회적-기술적 재난에 대해 언론

이 반영해야 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조명과 위기 해결 제시 방안 등과 같은 위기관리 도구로서의 역할이나 관련 

보도보다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사회-기술적 재난, 위기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프레임, 불화수소산 

Ⅰ. 서론 및 문제제기 

위기관리 연구는 PR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핵심 주제가 되어왔다. 특히 대부분의 위기관련 연구

들은 위기와 관련한 조직 평판이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최근의 위기관리 연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는(Coombs & Holladay 2004) 상황

적 위기관리 이론(SCCT: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이 주를 이루고 있다(Bradford &

Garrentt, 1995; Coombs & Holladay 1996, 2001; Coombs & Schmidt, 2000).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으

며, 국민과 같은 절대적인 공중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social hazard) 혹은 지역적 위

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실질적 대응 방안 모색이나 사전위기관리

등과 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에 관한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최근 중앙정부, 지방정부나 지자체(이소윤ㆍ김희정, 2012), 정당,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의 위기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찾는 연구도 일부 실행된 바 있지만

이는 전 사회적 위기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해당 정부조직의 위기에 대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위기



위기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사회-기술적 재난에 대한 신문의 보도행태 분석: 구미 불산 누출 사례  23

관리연구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부터 최근의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관

하저터널 공사 중 홍수로 인한 사고(2013. 7. 15)나 공주고등학교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의 해상

익사사고(2013. 7. 17), 경주 마우나리조트 지붕 붕괴 사고(2014. 2. 18) 및 최근의 세월호 침몰로 인한

사고(2014. 4. 16)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양한 사회적 재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

고 삶의 양상이 다변화함에 따라 예측하기 힘든 위기와 재난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안전 불감증 사회라는 불명

예와 더불어 OECD국 중 가장 높은 교통사고율(2010년 기준 IRTAD 발표자료)을 기록하고, 국가 전

체 사망자 중 안전사고 사망자가 12%를 차지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생활안전사고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매우 높게 체험하고 있기도 하

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기후나 기상과 같이 자연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 재난과 달리, 자연이 아닌 한 조직, 한 개

인의 실수에서 시작하나 개인, 조직의 과오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사회-기술

적 재난”(Richardson, 1994)이 발생한 경우, 위기 정보의 전달에 있어 미디어는 위기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위기의 부정적인 특성상(Galtung & Ruge, 1973), 재난의 문제들

은 미디어에서 다른 뉴스기사보다 더 부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특히 공기, 물, 삼림, 오염, 방사성

낙진, 치명적인 교통사고와 같은 미디어 보도는 점점 더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도

있다(Kepplinger & Mathers, 1988). 미디어는 위기 시 모든 위험관리 과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자이며

정책결정자들과 규제기관, 산업체, 공공이익집단, 전문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송해룡,

2012). 또한 미디어는 재난과 위기의 중심에서 위기에 대한 여론형성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

는데 국내의 미디어보도의 경우,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정보를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원들

에게서 알아내어, 잘못된 보도를 내보내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해 왔다(영남일보, 2013. 2. 6).

이에 전 사회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회-기술적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 혹은 기업의

조직적 차원에서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과 같은 거대

한 공적 커뮤니케이션 도구에서의 위기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전 사회적으로 막대한 충격과 피해를 던지는 사회-기술적 재난 발생 시에는, 위기관리 대응 전

략에서 다루어지는 위기 귀인 정보나 위기 정보 구조화에 대한 방향 및 위기 책임성과 위기 해결 방

안 제시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적 위기 정보

전달에서 다른 어떠한 공적 기구보다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언론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광범위한 공중의 피해가 발생하는 위기 재난 상황에서

의 언론 미디어의 재난관련 위기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역할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어 왔다. 특히 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대응 또한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 전략적으로 이루

어지는 현실(이두원, 2006)에서, 언론 미디어의 전 사회 공중에 대한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24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1호 2014. 11

서의 역할은 중요할 수 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부분은 위기관리 연구에서 매우 간과되어 왔다고 판단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사회-기술적 재난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영향

을 미친 2012년도 9월, 구미시 봉산리 휴브글로벌사(社)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위

기관리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미디어의 재난에 대한 기사 프레임과 보도행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일간지의 보도빈도, 책임소재관련 프레임, 위기관리 매체로서의 사고귀인 및 정

보구조화의 방향성, 미디어에 나타난 해결대책과 예방책 제시 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사 분석을 시행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기술적 재난 발생 시 그 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그를 극복해야 하는 전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위기 정보를 전달하고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 책임 있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언론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연구

1. 사회기술적 재난(socio-technical disaster)으로서의 구미불산누출사고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시 휴브글로벌사(社)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는 이례적으로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관련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사고 이후 장기간 후속 조치를 하였으며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체 화학물질 누출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 내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공기 중에 연기를 통해 퍼지면서 불산이 호흡기를 통해 쉽게 피해가 확

산되는 가운데 사고 주변 지역민과 가축, 농작물 등으로 그 피해확산이 너무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아

울러 그 위험성에 있어서 새로운 경각심을 주었으며 화학물질 관리와 안전 인식을 불러왔던 사고였다.

이처럼 사회 내에 커다란 충격과 피해를 끼친 사고사례를 연구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위기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하고 있지만 재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먼저 위기와 재난에 관한 정의와 개념을 살펴보고 구미 불산누출사고가 갖는 위기와 재난으로서의

위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위기와 재난의 개념적 유사성과 차이점 

흔히 위기는 재난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사전 정의는 엄밀히 다르다. 국어사전에서는

“위기”를 ‘위험한 고비나 시기’로, 영영사전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나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

영향받는 상황(is a situation in which something or someone is affected by one or mor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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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problems)’으로 정의한다. 또한 “재난”은 국어사전에 ‘뜻밖에 일어난 재난과 고난’으로 정의되

어 있으며 영영 사전에서는 ‘지진, 비행기 추돌과 같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특별히 매우 나

쁜 사고(a very bad accidents such as an earthquake or a plane crash, especially one in which a

lot of people)’로 정의되어 있다(네이버 사전).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위기’는 ‘힘든 시기나 상황’으로,

‘재난’은 위험 시기나 상황으로 인한 ‘고난이나 사고자체’ 에 더 가깝게 정의되고 있다.

학술적으로 위기에 대해 살펴보면, Coombs(1999)는 위기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

며 잘못 대처할 경우 조직, 산업 또는 스테이크홀더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협

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핑크(Fink, 1986)는 위기를 상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사전징후가 있는 상황(prodromal situation)으로써 정의한다. 김영욱(2002)은 위기란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를 뒤흔들고, 조직의 미래 활동에 영향을 주며 주요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조직, 상황, 부정

성 들이다. 포챈트와 미트로프는 이러한 위기의 속성들을 사건, 사고, 갈등, 위기로 규정한다(Pauchant

& Mitroff, 1992). 일반적으로 재난은 포챈트와 미트로프가 말하는 위기의 4개 속성들을 모두 포함하

고 있다. 결국, 재난은 위기와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위기에 포함되는 하부 개념으로서 추정된다.

재난에 관한 개념 정의들을 문헌에서 살펴보면 우선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재난과 위기 문제를 심층

적으로 다뤄온 미국의 재난관리위원회는 Emergency Disasters Database(2006)를 통해 재난을 크게

자연적 재난과 기술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Moe, et. al.(2007)는 태풍,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의 극단적인 기온의 변화나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재난들을 자연재난으

로 개념화하고, 인간의 과오로 발생하는 재난은 ‘인간이 만든 재난’ 혹은 ‘기술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Moe, et. al., 2007) 기술적 재난으로서 산업사고, 교통수단관련사고(예: 항공기사

고, 열차탈선사고), 혼재된 사고(miscellaneous accidents)들이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Moe, et. al.,

2007).

국내 연구를 찾아보면 대부분 자연적 재난과 기술적 재난, 혹은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구

분하여 재난 관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연적 재난에 대해서는 자연 현상으로 인한 피해 상

황을 언급하는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으나 사회적 재난이나 기술적 재난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사회

적 재난이나 기술적 재난을 구분한 근거나 그러한 재난들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

다. 다만 자연적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 정확한 근거나 출처 없이 ‘사회적 재난’을 하나의 용

어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재난들을 자연적 재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재난으로

명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우선 필요하다.

기존의 재난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우선 Perry(2006)는 재난을 3가지의 범주로 구분한다. 전통적

재난, 위협적 재난 그리고 사회적으로 초점화되는 재난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전통적 재난은

Perry(2006) 스스로가 지적하듯이 Fritz(1961: 655)의 정의에서 가져온 것으로 그는 재난이란 한 사회

나 지역에서 물리적 손해나 사회적 파괴를 겪는 가운데 그 시간과 공간에 집중되어지는 사건이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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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반면에 Richardson(1994)은 자연적 재난이나 기

술적 재난과 구분되는 사회적 함의를 갖는 재난들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매우 자세히 기술한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 재난이라는 말보다는 “사회-기술적 재난”이 자연재난과 구분되는 사회적 함의의 재난

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상해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 그가 설명하는 사회-기술적 재난은

“재난이 전체로서의 시스템 혹은 하부 구조의 갑작스런 실수를 포함하거나 하나의 단위 이상에서 손

실을 발생시키고 그럼으로써 향후 계속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수

많은 사람들에게 상해와 피해를 일으키게 하는 마비적인 결과들을 초래(43p)” 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사회-기술적 재난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안고 발생하는 상황”을 의

미하는 것으로 전통적 의미의 ‘위기’ 혹은 ‘자연적 재난’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기

술적 재난’은 위기라는 단어에서 일부 내포하는 기회적 의미들은 모두 배제하고, 대신 상해와 손해의

위협만을 더 강하게 내포한 용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Richardson(1994)은 매우 중요하게 기술

적으로 처리되어져야 하는 긴급한 조건 상황 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 및 관리 절

차의 문제들을 반드시 포함하는 재난이 사회-기술적 재난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기술적 재난은

산업 위기와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며, “산업 위기는 조직적으로 재난의 기본이 되고, 그것

은 복잡한 이해관계자와 기술적 조직적, 사회적 절차들을 드러내는 사회적 파괴와 극단적 손해의 원

인이 되는 것(43p)” 이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2) 사회기술적 재난(socio-technical disaster)에서의 위기관리 중요성

이러한 기존 위기와 재난의 개념적 정의에 입각해 볼 때 구미 불산누출사고는 결국 Richardson

(1994)의 정의하는 “사회-기술적 재난”으로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처음 구미불산누출 사고는 산업현장에서 개인의 과오로 시작된 산업위기였다. 또한 그것은 안전준

칙 준수 불이행이라는 조직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또한 피해 규모와 폐해의 측면은 물론이고 이해관

계자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산업적이며 기술적인 절차의 무시가 있었다. 기업은 물론이고

해당자치단체와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관리 및 절차 소홀이 빚은 조직적·사회적·문제였고 그

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사회-기술적 재난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결국, ‘자연적 재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결함이나 인간의 과

오로 인한 재난들은, 그 성격에서 보다 ‘사회-기술적 재난’에 해당된다 특히, 구미불산 누출사고는 자

연적 재난에 대비되는 재난으로서 Fritz(1961)가 정의한 ‘기술적 재난’에 단순히 국한되는 것이기 보다

는 보다 다방면에서 “사회-기술적 재난”에 해당되는 재난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고는 위

기에 대한 사회내의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안전불감증, 그리고 이로 인한 위기관리 체계의 미비 및

위기 관리 이해의식 부족과 같은 사회 내부의 총체적 절차 무시, 관리 체계 소홀 등의 문제와도 연관

되는 제도, 시스템 하에서 발생한 재난이었기 때문이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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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술적 재난”으로 파악하고, 이처럼 한 개 기업이나 조직이 아닌 전 사회 범주에서 장기간 대

규모의 영향을 미친 사건 사고로서 사회-기술적 재난 상황에서 그 사고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는 무엇이 필요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사고 피해의 범주를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위기관리였는지를

파악할 필요를 제기한다. 특히 개인의 과오나 기업의 실수이긴 해도 그것이 막대한 인명적 재산적 피

해를 불러와서 정부기관까지 나서야 했던 그러한 사회 전체적 사고에 대해서 그 위기와 재난으로 인

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위기관리 해법을 찾는 것이 위기

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통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조직은 당황하고 그

상황에 대한 정보도 무조건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영욱, 2008). 그런 경우에 정보의 공황

상황이 발생하는 데, 정보의 공황 상황에서 기업의 과오로 발생했다고 해도, 기업과 같은 조직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라면 그것은 정부나 언론과 같은 공공 조직이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위기관리란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줄여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는 데 초점을 두는 활동이며, “위기가 일어난 순간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위기가 일어나기 전, 위기

상황, 위기발생 후까지의 모든 단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김영욱, 2008: 245)"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회-기술적 재난 위기에서처럼 개별 조직이나 개인의 관리 상황을 넘어서서 전 사회 내에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에서의,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위기관리 방안 혹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위기 정보 구

축 및 위기 정보 전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언론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예측 불가한 재난이라고 할 위기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미

불산누출사고 외에 또 다른 사회-기술적 재난 위기에 처할 경우 언론 미디어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

션 기관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정보 구조화 및 귀인 전략 

일반적으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위기시 조직의 평판을 보호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위기

시에 조직 평판 훼손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평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반응 전략은 정보를 구조화하는 것과 직결된다(Coombs & Holladay, 2002). 위기시에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를 구조

화한다는 것은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어떤 이유로 위기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

는 얼마나 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기의 원인과 관련한 위기 해

결방법은 무엇인지, 어떠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향후 대처가 필요한지 등등 위

기와 관련하여 위기에 대응하고 위기를 처리하고 그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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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관리에서 위기 정보구조화 요건 및 위기 귀인의 속성

사실 위기는 그 자체만으로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때 위기 대응전략은 위기에 대한 분노를 감소

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위기 담당자의 일은 사람들이 분노를 참도록 이끌어야 하며, 분노가 동

기화되는 행동들을 사전에 조심해서 선택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Sandman, 2006). 분노, 슬픔,

혼란, 불신과 같은 감정들은 조직과 그 공중의 반응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Veil, &

Husted, 2010). 감정과 관련하여 결국 자기효능감의 메시지는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기 결과로부터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고 울머와 동료들은 주장한다(Ulmer, et. al,, 2007). 이는 다시 말하면 위기시에

는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조직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기 관리에서는 어떤 메시지들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며, 정

보가 담긴 메시지의 구축이 공중의 위기 반응 태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프레임워크를 위한 최적의 수행은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나

위기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이후에 공중의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Veil,

& Husted, 2010). 따라서 위기 사례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들에게 조직에 대한 위기 전략을 평가하게

해주는 데 유효한 영향력을 발휘한다(Brinson & Benoit, 1996; Sellnow, et. al., 1998). 사례 연구에서

는 한 시스템 안에서 현상을 조사하고, 이론적인 틀 안에서의 비쳐지는 맥락적인 영향력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Fishman, 1999). 본 연구에서도 특별히 불산 누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기술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제들을 살피고자 함도 이 때문이다. 특히

위기 정보전달의 가장 중요한 채널인 언론을 통한 해당 위기에 대한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공중의 위기 반응 및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같이 화학독극물의 유출로 인한 사회-기술적 재난에 대

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위기 반응전략이 어떠해야 하며 어떤 정보의 구조화를 통해서 공중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향후의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룬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위기 사례에서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고찰은 위기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정보구조화 및 정보의 전달 문제가 필수적이 된다. 이에 Coombs(2011)는 위기 정보의 구조화에 대한

요건은 다음의 4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위기 원인의 분석에 해당하는 정보

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속성이론 혹은 귀인이론과 연계되는 것으로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사고에 대한 대처와 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둘째는 위기 상황에 대해 판단

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구조화된 정보에 이해관계자 분

석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밝힌다. 위기란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위협이 되는 상황이므로, 위기

시 정보에는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위기로부터 물

리적으로 스테이크홀더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시하는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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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 있어야 한다(Bergman, 1004; Sturges, 1994). 이러한 정보들은 넷째 위기 발생 조직이 조직을 스

스로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해야 하는지에도 연관된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조직의 책

임적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서, 동일한 위기의 반복을 막기 위해 조직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무엇

에 초점을 두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정보 구조화 작업과 연관된다(Bergman, 1004;

Sturges, 1994).

한편 위기 정보의 구조화와 함께 위기 원인에 대한 판단도 위기 대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위기 원인은 위기 속성과 연계되는 것으로 위기 속성은 사람들이 위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어

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Coombs, 1995). 특히 이때의 위기 원

인에 대한 제공은 조직의 원인인가, 조직 밖의 원인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사람이 원인인가, 아

니면 외부적인 힘인가, 물리적 힘인가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또한 통제(Control) 가능한 원인이었는가,

통제 불가능한 원인이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만약 한 조직이 해당 위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을 때는 조직이 제시하는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이나 메시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수

용하거나 따라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위기 귀인 정보는 위기를 당한 조직에 대한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형성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Coombs, 1995). 이러한 이유로, 위기 관계

자들은 위기 원인에 관련된 하나의 위기 속성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위기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구조화한다(Weiner, et. al., 1988). 따라서 위기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들은 위기의 귀인을 형성하고

그 귀인에 의해 공중에게 어떤 감정을 형성하게 만든다. 즉, 귀인은 사고에 의해 생성되는 사람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또한 위기문제에 포함되어 위기에 의

해 피해를 입게 되는 개인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위기 정보의 구조화, 또한 위기가 된 사고를 설명하기 위한 메시지들은, 위기 속성을 결정하

는데 중요하다(Coombs, 1995; Coombs & Holladay, 2002; 2004).

2) 위기 귀인을 통한 위기 책임성

기존의 연구에서는 위기 책임에 대한 귀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해왔다. 우선 그 첫째는 위기에

대한 또다른 희생자로서 조직을 귀인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근거없는 소문, 혹은 조직

내에서 일어난 폭력과 같이 조직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위기의 경우다. 그런 경우 조직은 또 다

른 위기의 희생자로서 인식되며, 위기는 외부적 물리력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인식되기에, 위기가 조

직자체의 관리나 통제 너머에 있는 것으로서 판단된다. 이때 조직은 매우 낮은 위기 책임이 있는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Coombs, et. al., 1995).

둘째는 사고로서 위기를 귀인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조직은 최소한의 위기 책임을 보이면 충분

히 면죄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제품의 기술적 결함 사고나, 기술적 제품 리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Coombs, 2011). 자동차 회사에서 아무리 대규모의 리콜이 있었다고 해도, 그 기업에게 가해지는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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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같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위기의 관리나 예방을

위한 노력도 조금 덜하게 됨으로서 제한적 통제성을 갖게 된다.

세 번째는 고의적 사건으로 일어난 것으로 위기 귀인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력한 위기

책임 속성으로 하여 높은 위기 책임이 이어진다. 조직구성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 조직적 과오 같은

위기들이 이에 해당되며, 심각한 평판 위협이 존재한다. 조직의 평판 뿐만 아니라, 관련된 스테이크홀

더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난다. 위기 원인의 직접 혹은 간접 제공자의 고의적 행동들이 문제

시 된다. 결국 위기 책임성이란 스테이크홀더가 위기 책임성을 조직에 돌리는 수준(정도), 즉 위기귀

인의 정도를 말하는데 고의적 위기는 결국, 조직 평판에 보다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며 위기 책임성

을 강화하는 속성이 된다(Coombs, 2011).

일반적으로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같은 대규모의 위기에서 그것이 비록 최초 원인이 기업 종업원의

잘못에 있어 발생했다고 해도 정부의 역할과 위기 책임에 대한 귀인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고의적 위

기 책임론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위기 책임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은 기업의 위기 시에 기업의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부분

으로서의 위기 책임성의 속성과 유형을 범주화했으며, 제품 불량, 인간 실수로 인한 사고, 조직적 오

해와 자연적 재해 등의 원인을 주로 기업문제와 연계해서 다루었다. 하지만 실제로 구미 불산누출사

고와 같이 대규모의 재난이 사회적 피해와 파장을 일으킨 경우, 정부의 사회 안전체계 미비와 법적

규제 미흡, 위기발생시의 정부적 차원의 해결 미흡 등의 원인으로 국민들은 위기 원인을 고의적 사고

로서 귀인한다. 위기 원인을 돌리는 문제에서 위기 책임성의 문제를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으로 귀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에서는 정부 책임에 대한 위기 귀인이 결국 언론 미

디어에서 나타나는 위기귀인의 주요 방향이 된다. 사실 위기 문제를 어떻게 귀인하는가에 대한 문제

는 위기 해결과 원인 규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기술적 재난과 같

은 대규모 위기에서 위기 원인 귀인에 대한 언론의 논조나 보도행태를 파악하는 것은 위기 커뮤니케

이션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귀인이 어떻게 여론으로 형성되는가를 살피는 것은 결국은 언

론의 위기관리 도구로서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구미 불산누출사고는 특히 앞서 설명한 위기귀인 유형 중 세 번째 위기에 해당된다. 즉 휴브글로벌

사의 종업원 개인의 밸브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되었지만 단순히 개인의 과오만으로 규정되지 않고,

기업의 관리 소홀 또는 안전 관리 사항 묵인 문제가 부른 과오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더 나아가 이

러한 부주의의 결과로 주변의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공공의 사건이 되었다. 아울러 정부기관

이나 해당 소속 관청에서의 독극물 제조 기업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소홀이나 법체제 미흡, 정부의

초동대응 및 처리 과정 미흡 문제가 또다른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결국 위기 귀인의 양상이 단순한

기업의 과오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최종적으로 구미에 대한 국가는

재난지역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같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해당 관공서 등의 초동대응의 문제점과 사전 관리 미흡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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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으로 귀인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많은 언론 미디어에서의 불산 관련 기사 보도가 이어지

면서 위기책임론에 중요한 몫을 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과연 사회-기술적 재난으로서 구미 불산누

출 사고에 있어서 언론이 공공적 위기 정보 전달의 통로로서, 혹은 객관적 정보 전달자로서 위기 피

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정확한 위기 책임론과 위기 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기 정

보 구조화의 구심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연 전 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술적 재난 위기에서 그 위기

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구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위기시에 가

장 첨예한 위기 정보의 통로인 언론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구미불산누출 사고라는 대규모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이 사회-기술적 재난으로서 구미

불산누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기술적 재난 위기에

서 언론의 위기관리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위기귀인과 위기 정보 구조화가 위기시에 위기 책임론과 위기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러

한 측면에서 언론의 보도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1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기술적 재난으로서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언론기사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1-1: 사회-기술적 재난으로서 구미 불산누출 사고에 대해 관련 기사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적 입장에서 사고 원인을 귀인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1-2: 사회-기술적 재난으로서 구미 불산누출 사고에 대해 관련 기사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적 입장에서 위기 정보를 구조화하고 있는가?

3. 위기 대응으로서의 위기 보도와 위기 보도 프레임  

Benson(1988)은 위기의 유형(혹은 상황)이 위기 반응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

고 있다. 즉 어떤 위기로 그 유형을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국은 그 위기에 대한 반응전략도 달라

진다는 것인데 이는 위기 유형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국 그 범위와 피

해가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회-기술적 재난에서의 반응 전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는,

언론 미디어의 반응전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위기란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쉽게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위기 상황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1) 위기 대응으로서의 위기의 보도 뉴스 가치 

오늘날의 사회 동향을 보면 위기의 유형은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SNS와 같은 사회네트워크

통신망과 개인의 모바일 통신의 기술적 발달 등 매체의 다변화로 인해 위기 대응의 효율적 전달 수단

은 진화했으나 이에 대한 조직의 매체별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세분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32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1호 2014. 11

2012년 우면산 산사태나 2010년 추석 홍수시에 뉴스보다 더 빨리 위기 사실을 전달함으로서 매체로서

의 정보성을 증명한 트위터의 사례들은(김현정 손영곤, 2013) 방송이나 신문 같은 대중매체의 위기 전

달력에서의 낮은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대중매체는 개인매체의 정보 전달과 공유의 속도에

못미치는 등, 위기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역할에 매우 미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 매체의 취약성 외에도 위기시에 정부조직에 대한 대중매체의 정보 전달에서의 영

향력과 함께 부정적 보도태도는 국민의 정부 인식 및 위기 인식과 태도 형성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위기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서 통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텔레비전 뉴스와 같이 조직이

통제하기 힘든 영역인 매스미디어 보도에 의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이다(이현우ㆍ지원배 2003). 미디어가 과거 위기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자들은 과거

위기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까지 한 것이다(Coombs, 2011). 즉 위기는 기본적으로 미디

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미디어가 어떻게 위기를 다루는가에 따라 위기에 대한 공중

의 인식도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기란 예측되지도 않고, 기대되지도 않는 사건(Coombs,

2012)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미디어로부터 주목받는 기사 가치를 갖는 사건이 된다. 뉴스의 특성상

일상의 삶과는 다른 빈도로 발생하는 즉, “극적인 사건” 구조를 가진 일들이 뉴스로서 우선적으로 선

택된다. 또한 일상적인 일보다는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건이 기사로서 우선 선택된다(Galtung & Ruge,

1973). 기사는 매일매일 매시간 보도됨으로써 자주 발생하지 않는 대규모의 극적 사건을 가치 있는 기

사 소재로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귀성 가치 때문에 위기는 다른 어떤 일상의 일보다 높은

기사가치를 갖는 사건이 된다. 위기는 또한 일상적이지 않은 “갑자기”를 갈구하는 뉴스 조직의 특성

(Philo & Lamb, 1986)에 매우 일치함으로써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기사가치가 된다. 이러한 뉴스의

가치성은 결국 특별한 뉴스의 프레임으로 이어진다. Gitlin(1980)과 Tuchman(1980)은 뉴스 프레임이란

뉴스에 의해 재구성된 현실이며 특정한 관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가공된 틀이라고 주장하였

다. 즉 미디어는 특정한 맥락과 관점에 따라 뉴스 프레임을 달리하면서 현실을 상이하게 구성하게 되

는 것이다. 특히 이때 뉴스프레임의 구성은 결국 필수적으로 선택, 강조, 배제의 과정을 거친다

(Entman, 1993).

2) 위기 대응으로서의 위기 보도 프레임 

프레임은 다양한 그림을 일관성 있는 논리로 묶는 한편 원인, 결과, 책임을 둘러싼 주장들을 몇 개

의 핵심적인 의미 군집으로 통합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Gamson & Modigliani, 1989). 또한 프레임은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제시, 선택, 강조, 배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양식으로, 이러한 양식에 의해 조작

자가 일상적인 언어나 영상 담론을 상징적으로 조작하는 것이기도 하다(Gitlin, 1981). 결국 프레임이

란 뉴스 스토리가 구성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Gamson, 1988; Gamson & Modigliani,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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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뉴스 수용자는 노출된 프레임에 따라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데(Iyengar & Kinder,

1987), 이러한 과정에서 뉴스를 통해서 언론 매체는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특정

한 사건 혹은 위기 사건에 대해서 수용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Iyenger, 1991). 저

널리즘의 목적은 정보의 전달에 있을 뿐, 정보를 특별하게 가공하거나 편향적인 시각을 전달하지 객

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Charnley & Charnley, 1979). 하지만 저널리즘이 가진 공정성이나 객관

성, 균형성과 같은 개념들은 오히려 뉴스 프레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이해된다. 이것이

또한 저널리즘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일면이며, 저널리즘이 오늘날 비판받는 이유이다.

인터넷 미디어로 인한 기존 전통 미디어에서 뉴스 전달의 역할이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뉴스를

보는 방식이 오프라인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 인터넷 뉴스로 달라졌을 뿐 뉴스에 대한 수요가 변화

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기존 뉴스 매체가 생산한 뉴스를 분류하거나 설명을 덧붙이는

등의 재매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임종수, 2005).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의 인

터넷 뉴스도 매체의 특성에 따른 프레임의 차이나 구성적 특성은 뉴스 수용자의 가치와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언론은 현실구성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뉴스 선택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 현실을 구성한다(Tuchman, 1978). 분출 매체만 인터넷으로 달라졌을

뿐, 인터넷 신문기사에서도 언론이 구성하는 현실의 재구성은 역시 같은 형식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

이다.

특히 재난 위기와 관련한 뉴스 빈도의 희귀성과 재난 규모의 대형성 및 재난의 부정적인 속성은 뉴

스 프레임에서 선택되는 가장 중요한 뉴스가치적 요소의 하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

고자 하는 구미불산누출 사례를 보면, 이 사고는 어떤 다른 기사보다 뉴스의 가치성에서 중요한 프레

임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뉴스가치를 지닌 사건인 것이다.

한편 한 매체는 수용자뿐 아니라 다른 매체들의 의제설정과 이를 통한 사회적 현실 규정에도 영향

을 미친다(Reese, 1991).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사회적 의제 및 여론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정수영ㆍ유세경, 2013). 이에 기존의 연구들은 언론이 보도의 프레임과 함께 그 속에 내재

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유흥식 외, 2011).

결국 위험한 사건들은 저널리즘적 기준에 의해 뉴스가치가 부여되어져 보도되는데, 가장 잘 상기되

는 뉴스 기사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드라마적 구성으로 기사화한 것이다(Robinson &

Levy, 1986). 결국 언론이 한 기사를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드라마적 구성과 함께 편향적으로

하나의 재난을 보도할 가능성이 높다면 재난위기를 수용하는 공중도 언론의 시각에 따라 해당 재난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즉 미디어는 공중의 재난에 따른 위험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인데, 위험 인식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난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는 편향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엘른노, et.

al., 2003). 이러한 편향성은 결국 구미불산누출 사고와 같이 대규모의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난 급박한

사회-기술적 재난 상황에서, 그 위기 귀인과 위기 책임성에 있어 재난의 중심에서 재난을 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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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배포하여야 할 정부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도하고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해 분석적인 보도를 하기 보다는 왜곡하거나 확대,

또는 편향적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기 보도의 프레임과 뉴스 초점을 중심으로 구미 불산누출 사고가 갖는 뉴

스의 가치성과 재난의 위험성에 대한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책임성 부분을 신문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위기에서 기업의 책임성 부분을 중심으로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본 연구는 대규모의 사회-기술적 재

난에서 국가적 위기 관리 커뮤케이션의 관점에서 위기 귀인과 이에 따른 위기 책임론의 측면과 더불

어 위기 해결과 위기 대처를 위한 언론보도와의 역할과 관계 선상에서의 기사 프레임의 문제를 고찰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한 또 다른 사회-기술적 재난 위기 상황에서의 정

부의 위기 예방과 대책을 위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방안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2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사회-기술적 재난으로서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 관련 기사의 보도 프레임은 어떠하였는

가?

연구문제 2-1: 사회-기술적 재난인 구미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관련 기사는 위기 대책과 해결 및 처

리방안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및 분석방법 

사회-기술적 재난에 대한 공적 기관으로서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신문의 역할을 살

피고자 당시 구미 불산누출 사고관련 신문기사에 대한 보도 행태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불산사고 관련 보도 분석을 위해 2012년도 9월 27일에 경북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4단지

(주)휴브글로벌에서 불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2013년도 9월 27일까지 1년간 언론 특히 일간 신문에

나타난 구미 불산 누출 사고 관련 기사 1823건을 대상으로 기사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사 분석은 기사의 성격별 형식별 보도프레임에 대한 양적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형식별 분

류는 일반적인 기사의 형식 분류인 스트레이트, 기획 및 해설, 인터뷰의 일반적인 기사 형식 구분을

따르되, 사설도 한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설은 특히 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응집되는 부

분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불산사고와 같은 사회-기술적 재난 해결에 대해서 신문이 주장

하는 바를 읽어낼 수 있는 분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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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문의 성격별 분류는 신문사 논조에 따라 보수 일간지, 진보 일간지, 중립 일간지와 지역신

문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신문사 논조에 따른 신문분류는 임영호(2013)의 “신문원론”의

분류를 따랐다. 아울러 이와 같이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우리나라 신문의 경우 보수와 진보 일간지

의 기사 성격이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불산 사고와 같은 사회-기술적 재난에 있

어서 진보일간지와 보수일간지는 그 사건을 보는 시각 자체가 귀인 속성이나 정보구조화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지역신문의 경우는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구미

지역이어서 지역적 관여도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북 구미 지역의 지역 신문들을 성격

별 기사 분류에 넣어 양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측정 데이터 선정 및 분석 유목

(1) 측정 데이터 선정 및 수집

연구 데이터는 구미불산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한 신문 기사의 수집은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2012년 9월 27일부터 1년 뒤인 2013년 9월 27일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였으며 인

터넷 포털인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서 위의 기간 검색을 통해 (구미, 불산)이라는 검색어로 넣어 검색

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사의 범주는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코딩은 연구자 2인이 함께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연구에서는 코딩자간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두 연구자가 직접 측정항목에 대한 일치를 통해

서 측정항목을 선정하여 Krippendorff(2004)가 제안하듯이 코딩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

확한 범주를 정하였다. 특히 양 연구자가 실제로 연습 코딩을 해 봄으로서 100%의 일치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코헨의 3가지 가정(Choen, 1960)이 충족될 수 있도록 (1) 분석단위의 독립

성 문제 검증을 위해 각 기사가 측정항목의 주제에 대해서 독립적인 내용을 담은 것인지와 제목과 내

용이 일치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2) 측정 척도들의 독립성과 상호배타성, 망라성의 문제를

충족하게 하고자 했다. 또한 코더간의 타당도를 보장하기 위해 (3) 코더들이 독립적으로 코딩할 것을

권고하는 것에 의거, 연구자 2인이 각자의 연구실에서 코딩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코더가 일치하지

않는 측정 숫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재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신뢰도를 최대한 100%

에 일치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내용 분석횟수에서의 신뢰도를 BerelsonI(1952)은 66-95% 수준으로 보았고, Kassarjian

(1977)은 85% 이상이면 적당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 항목에 대한 코더 간의 신뢰

도 확보를 위해 로크리펜도르프의 알파값(Krippendorff’'s alpha1))을 구하였다. 크리펜도르프의 알파값

1) Krippendorff’s alpha(Krippendorf, 2004: 222) 공식 α = 1 -


Do: 관찰된 불일치도

De: 예상된 불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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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코더간 일치도 범주를 .950에서 1.00까지로 보고 있다. 각각의 측정문항에 대한 크리펜도르프

의 알파값의 코더간 신뢰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정보구조화 및 귀인 보도: 1.00, 책임소재 프레임

보도: 1.00, 해결방안 제시 보도: 0.975(특히 정보구조화, 귀인보도, 책임소재 프레임 분석에서는 측정

문항 자체가 기사가 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구문의 형태로 묻고 있어 코더간 코

딩 숫자에서 정확한 일치도를 보였다).

(2) 기사의 형식 및 분석 매체 항목 

우선 심층적인 불산 관련 기사의 분석에 앞서 구미 불산 노출 관련 기사가 언론에서 얼마나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전체적인 노출 신문 기사의 통계량 분석을 시행하고 노출

횟수를 기준으로 양적 측정을 시행하였다. 특히 통계량 분석에서는 기사의 형식 및 신문매체의 성향

에 따라 기사의 노출 빈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적으로 보수논조 신문으로 분류되는 조선, 중

앙, 동아일보를 한 유목으로 하여 기사횟수를 측정하였다. 진보논조 신문으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

문을 기준 유목으로 정하고 노출기사의 수를 측정하였다. 그 외 경제신문을 제외한 일간지를 중립적

인 신문으로 보고, 한 유목으로 분류하여 노출 기사의 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난

곳이, 구미 지역으로, 구미를 포함한 경북지역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경

북일보 등 구미 관련 지역신문들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기사의 형식에서는 일반적인 기사의 유형 분류에 따라 스트레이트 기사 / 기획 또는 해설기사 / 인

터뷰기사 / 사설의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 유목 

(1) 위기관리 측면에서 정보구조화 및 귀인 보도 분석 유목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위기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관련된 정보

를 주는 일이다. 제대로 된 위기 원인 정보가 있어야 그에 맞는 해결책이나 처리 혹은 대응 방안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 원인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일이 모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최후의 목적을

실현시켜 주는 일 또한 위기 원인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SCCT 이론은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

션에서 가장 중요한 귀인을 어디다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상황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

연재난과 같은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벌어진 위기는 조직도 위기에 대한 하나의 희생자이

므로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역설한다(Coombs, 2004). 이처럼 위기 정보를 제공

하는 과정이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위기의 원인을 내부든, 외부

든, 혹은 다른 것이든, 원인을 무엇엔가 귀착시키는 귀인 전략을 구사되게 되며, 그에 따라 위기에 대

한 책임성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모든 기사에서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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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디어의 비평적 혹은 부정적 기사 선호의 특성은 필연적으로 위기 귀인

과 맞물려서 위기에 대한 보도의 프레임이나 논조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기 보도에서 기존 미디어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Semetko & Valkengurg(2000)가 제시한 보도의

책임소재 프레임 외에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사회-기술적 재난 상황에서는 위기귀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기사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같은 사회-기술적 재난 위기

시에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귀인의 양상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위기시에 커뮤니케이션의 또다른 핵심은 정보의 구조화를 통한 위기에

대해 수용자가 갖는 인식이나 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 이미지 및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보를 구조화하는 메시지 전략은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핵심이 된다

(Coombs, 2011). 따라서, 위기 발생시 언론에서의 보도가 위기 구조화적 측면에서 보도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미디어를 통한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최적화 방안을 찾는데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다음 <표 1>와 같이 쿰스가 제시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귀인 요인 및 정보 구조화

요인들을 가지고 구미 불산 누출 관련 보도의 기사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위기관리

도구로서의 기사 분석 유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요인 측면에서의 불산 사고보도 분석 유목 

프레임 분석유목

사고귀인

희생으로 귀인하고 있는가(관리 통제가 안되는 불가항력적 일로 원인을 보고 있었는가)

사고로 귀인하고 있는가(예방 노력 부족으로 원인을 보고 있었는가)

고의적 문제로 귀인하고 있는가(조직, 사람의 과오로 원인을 보고 있었는가)

정보

구조화

원인분석 정보가 담겼는가

위기상황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는가

이해관계자 분석(정보)이 담겨있는가

조직 혹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의 정보가 담겼는가 

(2) 책임 소재 프레임 분석 유목

프레임은 미디어 효과이론 발달의 네 번째 단계에 속하는 이론이다. 이는 상호작용의 맥락을 강조

하는 사회적 언어사회적 연구, 뉴스 텍스트의 구성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분석 중심의 연구, 사회

운동론적 관점의 연구, 예상 이론에 기반을 둔 심리학적 연구,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론적 관점의 연구

등 다양한 이론 배경에서 발전해 왔다(이준웅, 2001). 뉴스 프레임 분석 방법은 미디어가 현실을 구성

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틀로서 유용하고 다양하게 접근되어 온 것이다(송용희, 2005). 그 중

Iyenger(1991) 뉴스 프레임 효과론의 관점에서 주제적 프레임, 에피소드적 프레임으로 프레임을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Semerko & Valkenburg(2000)는 책임소재/ 갈등/인간적 측면의

부각/ 경제적 결과/ 도덕성으로 보다 세분화된 프레임의 구분을 제시하였다. 또한 팬과 코시키도 미디

어의 프레임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소로 문장이나 어구, 단어의 배열 / 사건의 뉴스가치 판단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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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구조 / 수사적 구조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프레임에 대한 구분들은 뉴스 가치를 분석하고, 수

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뉴스 구조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Semetko & Valkengurg(2000)가 제시한 보도의 책임소재 프레임을 중심으로

프레임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존의 신문 기사 분석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여러 항목들이 분석 유목으

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기가 갖는 영향력과 책임성 부분에서 Semetko &

Valkengurg(2000)가 제시한 책임소재의 언급이나 정부책임론, 업자 책임론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

목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불산 사고 위기 기사 분석에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분석

유목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세메트코와 발켄버그의 프레임 중 “인간적인 관심” 프레임에서 사용된 “사

건이 의인화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은 본 연구 주제인 불산 사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측정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보도 분석을 위한 프레임 및 코딩 항

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책임소재 언급 프레임 및 분석 유목 

프레임 분석유목

책임소재

책임소재가 언급되었는가

정부책임론이 언급되었는가

업자책임론이 언급되었는가

인간적인 관심
불산사고에 개인적인 적대감, 감정이 표현된 형용사가 사용되었는가

선한 사람과 악인의 구분이 있었는가

도덕성

사건의 도덕적 측면이 언급되었는가

도덕적 판단을 유도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사건의 도덕적 심각성을 일깨우는 언급이 있었는가

경제적 결과

사건의 경제적 여파가 언급되었는가

경제적 손실, 혹은 손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었는가

경제적 여파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위험 확산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언급이 있는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의 언급이 있는가

위험의 확산을 경고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3) 미디어에 나타난 보도 내용의 해결 방안에 대한 양적 분석

불산 사고 관련 기사들은 사고 이후에 보도된 것이므로 모두 불산사고 대응 및 처리 그리고 처리

이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때 불산사고 발생 초기, 사고 처리를 위한 대응 과정, 그리고 사고

처리 후의 수습 문제에서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 과정에 미디

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위기는 사고 이전이 아니라 사고

가 발생한 그 시점부터가 보다 중요하다. 위기에 대한 시급한 문제 해결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한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계속해서 같은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위기 재발시 정부 및

공공관련 기관에게는 치명적인 평판 위협이나 국민의 적대감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기를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해결점을 위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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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살피고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미디어의 역할도 재조명

해 보고자 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위기 해결에 관련된 항목들로 구미 불산 보도기사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항목들은 “불산 관련 백서(정부발간, 2013)”에 언급된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들이며 이러한

주제가 기사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미디어의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표 3> 불산누출 사고의 문제 해결보도 양상 분석 유목

프레임 분석 유목 주제

해결방안

위기 매뉴얼 정비

유독물질 처리 장비 구축, 시설개선 및 확충

정책, 법 및 제도 구축 및 신설  

기업 윤리의식 및 기업 안전불감증 해소 

관리 강화, 관리 체계  

조직 신설 및 조직시스템 정비

전문가 등 인원 보충

사전 교육, 홍

조사

Ⅳ.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

1) 매체 성격별, 형식별 불산 누출사고 기사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에 관한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언론기사에서 사회-기술적 재난으로서 규

모와 영향력에서 기존의 재난과는 많이 다른 차별적 충격을 던진 구미 불산누출사고에 대해서 어떤

신문에서, 어떤 기사의 종류로, 얼마만큼 다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고 이

후 1년간 주요 일간지와 지방지에서 다루어진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한 기사 전체에 대한 기사

유형별, 노출 신문별 양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언론 미디어에서의 사회-기술적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을 살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사회적 위기 양상들에 대한

언론의 뉴스가치로서의 평가를 신문사의 논조 경향이나 기사 유형에 따라서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으

로 판단되어 시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구미불사누출사고 발생 1년 후에 이루어진 분석이라는 점에

서 사고 후 1년 동안 언론에서 얼마나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연구 결

과 도출에 대한 사전 분석 단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대상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양적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특히 <표 4>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분석된 기사의 양은 모두 기사의 사례수이다. 또한 분류한 신문 매체의 수가 각 부분별(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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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진보 6개)로 달라 전체 % 빈도수는 생략하였다. 즉 연구에서 다룬 대상 신문으로 보수 일간지는

3개인데, 중립일간지의 경우 6개 신문으로 되어 있어서, 종류가 많은 분야의 기사 수가 당연히 많은

양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대비 사례수의 %의 의미는 무의미할 수 밖에 없어 %제시를 생

략한 것이다. 다만 전체 총합에서 각 기사의 형식별 차이를 빈도수로 살펴보았으며 빈도 분석에서 스

트레이트 기사가 90.3%로 나타나 구미 불산 관련 보도에서는 거의 모든 유형이 스트레이트형 기사로

씌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기사의 종류에 따라 나타난 사례수를 보면 지역신문이 935건으로 나타나 스트레이트 기사

전체 보도 횟수 대비 지역신문 보도 비율이 56.8%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

역신문에서 불산누출 기사가 높은 비중을 보인 이유는 구미 사고이후 울산, 청주, 수원 등 전국에 걸

쳐 계속적으로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에 관한 지역민의 관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의 신문들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진보일간지로 구분한 조선, 중앙, 동아 등 세 개의 신문에서 보도된 기사의 양이 오히려 진

보 일간지로 분류한 한겨레, 경향 등 2개의 신문에서의 보도된 기사양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이한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문의 보도 성향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일간지의 경우 사회-기술적 재난에 대한 기사를 다른 신문들보다 매

우 적게 다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즉 보수 신문에서는 사회-기술적 재난이 아무리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도 그에 대해 많은 양을 기사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이는 보수일간지의 경우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문제가 부각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가늠해 보게 하는 결과라고도 판단된다.

<표 4> 성격별, 형식별 불산 누출사고 기사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보수 

일간지

(조선, 

중앙, 동아)

진보 일간지

(한겨례/경향)

중립 일간지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내일신문) 

지역신문

(경북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강원일보, 

경인일보, 경북매일, 

경기신문, 부산일보, 

경남일보)

총횟수

건수 %

스트레이

트
83 223 405 935 1,646 90.3 

기획/ 

해설
4 12 11 39 66 3.6 

인터뷰 3 1 9 10 23 1.3 

사설 6 15 32 35 88 4.8 

총횟수 96 251 457 1,019 1,823 100

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요소에 의한 언론 보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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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요소에 의한 프레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고 귀인에서는 예방 부족 문제로의 귀인 보다는 조직이나 개인의 고의적 과

오 문제로 귀인하는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정보의 구조화 부분에서는 정부 책임으로 구조

화한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귀인 기사에서 근본적인 원인 분석보다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측면으로의 귀인 기

사가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기술적 재난 관련 기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인,

위기상황, 이해관계자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담는 치밀한 귀인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개인이나

조직의 과오에 집중하는 귀인 보도 프레임을 통해 개인이나 조직 책임자에 대한 문제로 몰아가는 편

향적 보도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떤 책임자 개인의 문제로 재난 사고를 공중에게

축소 이해시키려는 편향적 태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나 사회적 안전 불감증 문제에 대해서 프레임한 보도는 매우 적고, 정부 관리

감독 소홀이나 기업의 관리적 역할 소홀 및 규제 강화의 부족과 같은 보다 세부적인 문제의 원인을

다루는 기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의 부정적 가치 우선 경향에 따

른 프레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요소인 위기와 관련하여 피해상황, 대피 요령,

향후 안전관리 행동, 등 위기 정보 들을 구조화하고 전달하지 않는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문에서 드러나는 정보의 구조화는 원인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메시지 정보를 구조화하는 형태

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책임적 비난 상황으로 위기를 몰아가는 비난 프레임에 치중된 보도 행태를 보이

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어떤 문제가 드러날 경우, 누군가를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어, 언론의 객관적 중립성의 유지와는 거리가 먼 보도행태

로 판단되었다. 일종의 의제설정 프레임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한편 이와 같이 누구가를 원인의 책임자로 몰고 가는 양상은 위기 전략의 “희생양 만들기(Benoit,

1995)” 전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이는 신문매체의 종류나 신문사의 논조 성향을 막론하고 전

체적으로 모든 신문에서 나타난 결과여서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신문은 부정적인 기사 프레임을 선호

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사회-기술적 재난 위기 보도에서도 예외 없이, 뉴

스 가치에만 의존하는 기사 구성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판적 부정성에 의거한

귀인 태도에 더욱 몰입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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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불산보도 기사의 사고 귀인 및 정보 구조화 보도 프레임에 따른 분석 결과

프레

임
문항

사례수(2012. 9.27~ 2013.9.27)

조선, 

동아, 

중앙일보

한겨레

, 경향

중립

일간

지역

신문

총 횟수 

건수 %

사고 

귀인

희생으로 귀인하고 있는가(관리 통제가 

안되는 불가항력적 일로 원인을 보고 

있었는가?)

0 2 5 3 10 8.3 

사고로 귀인하고 있는가(예방 노력 

부족으로 원인을 보고 있었는가?)
0 0 13 20 23 19.2 

고의적 문제로 귀인하고 있는가(조직, 

사람의 과오로 원인을 보고 있었는가?) 
6 6 52 23 87 72.5 

총횟수 6 8 70 46 120 100

정보

구조

화

원인분석 정보가 담겼는가 2 2 37 11 57 36.5 

위기상황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는가 0 1 11 4 16 10.3 

이해관계자 분석(정보)이 담겨있는가 1 1 7 1 10 6.4 

조직 혹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의 

정보가 담겼는가 
4 5 50 14 73 46.8 

총횟수 7 9 105 30 156 100

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

1) 책임 소재 보도 프레임에 따른 분석

Semetko & Valkengurg(2000)가 제시한 "보도의 책임소재 프레임"을 중심으로 본 살핀 매체별 사

례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책임 소재 언급 기사 중 정부 책임론에 대한

기사가 업자 책임론에 대한 기사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인간적인 관심 면에서는 불산 사고에 대한 적

대감을 표현한 형용사가 사용되긴 했지만 선악의 구분 기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덕

성 면에서는 도덕적 측면의 문제를 언급한 기사가 도덕적 판단을 유도하는 기사나 도덕적 심각성을

일깨우는 기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경제적 결과에서는 사건의 경제적 여파가 언급된 기사

는 매우 적었으며, 경제적 손해 자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다룬 기사가 많이 검색된 것도 기사의 자극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사 유입수를 높이고자 하

는 의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본적으로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사회-기술적 재난에 해당되는 대규모 재난이어서, 우리 사회 전

반의 안전 불감증 및 안전규칙 준수나 안전 인식 부족과도 높은 연관을 갖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도

덕성 면에서 기업의 윤리나 안전 의식 개혁 및 안전 불감성에 대한 도덕적 책임론을 다룬 기사는 매

우 적었다. 이와 같은 이유 중의 하나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신문 광고주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비판기사를 적게 다루는 언론의 상업적 특성이 반영된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 책임론(12%)에 비

해서 정부 책임론에 대한 기사가(20%)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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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책임론 프레임은 지역신문보다는 중앙지들이 더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전체적으로는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이 인간적 관심, 도덕성, 경제적 결과, 위험 확산 프레임들보

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사회-기술적 재난에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가가 보상, 보험 등 사후 처리와 같은 문제 해결 역할로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기술적 재난이 갖는 사회적 문제 제시에 대한 함의는 무시되고, 책임소재가

누구인가에만 집중되는 언론의 비판적 특성이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규모의 사회적 피

해를 일으키는 재난 위기 사고에 있어서는 보도의 프레임 자체가 책임 소재에 대한 프레임을 많이 다

루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프레임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도

덕성이나 위험 확산과 같은 보다 중요한 위험 예방 및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실을 전하는 보도 행태

는 거의 찾기 힘들었다는 것은 신문의 위기관리 도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또한 책임

소재 언급 중에서도 특히 정부책임론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정부 책임 소재 프레임에서 진보일간지

와 보수일간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내지 않은 점도 특이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지역신문의 경우 인간적인 관심 프레임으로 보도된 기사가 전체 기사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지는 결과였다. 이는 지역신문이 지역주민의 피해 상황 및 지역 소방관과 같은 지역 공무

원들의 역할에 있어서 높은 관련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결과는 일간지에 비해서

지역신문들이 지역민과의 관계성에 보다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심각성을 부각하는 프레임이, 사고로 인해 나타나게 될 경제적 결과에 대한 문제점보다 많

이 보도된 것도 이색적 결과였다. 이는 기사가 갖는 부정적인 가치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신문 기사들은 부정적이고 희귀한 기사에 뉴스가치성을 두면서 경제적 결과와 같은 보다 구

체적 문제는 거의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6> 불산보도 기사의 보도 프레임에 따른 분석 결과

프레임 문항

사례수( 2012. 9.27~ 2013. 9. 27. )

조선, 동아,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

중립

일간

지역

신문

총 횟수 

건수 %

책임

소재

책임소재가 언급되었는가 9 10 146 18 183 67.8 

정부책임론이 언급되었는가 5 6 33 10 54 20.0 

업자책임론이 언급되었는가 0 0 30 3 33 12.2 

인간적

인 관심

불산사고에 개인적인 적대감, 

감정이 표현된 형용사가 

사용되었는가

0 1 21 9 31 100

선한 사람과 악인의 구분이 

있었는가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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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불산보도 기사의 보도 프레임에 따른 분석 결과(계속)

프레임 문항

사례수( 2012. 9.27~ 2013. 9. 27. )

조선, 동아,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

중립

일간

지역

신문

총 횟수 

건수 %

도덕성

사건의 도덕적 측면이 

언급되었는가
2 2 17 3 24 58.5 

도덕적 판단을 유도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0 0 6 2 8 19.5 

사건의 도덕적 심각성을 

일깨우는 언급이 있었는가
0 0 8 1 9 22.0 

경제적 

결과

사건의 경제적 여파가 

언급되었는가
0 0 4 1 5 10

경제적 손실, 혹은 손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었는가
1 1 29 10 41 82

경제적 여파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0 0 4 1 4 8

위험 

확산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언급이 있는가
2 6 65 5 78 72.2 

유사한 종류의 사건의 언급이 

있는가
0 0 10 1 11 10.2 

위험의 확산을 경고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2 2 13 2 19 17.6 

2)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기사에 대한 분석

한편 무엇보다 위기시의 언론의 역할 및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의 하나는 위기를 당한 사

람들로 하여금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이나 극복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위기 사고 문제 해결에 대한 국내 신문기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해결

방안 제시는 대부분 사회에 촉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사회 촉구는 신문 사설에서 많이 이루

어진다. 신문에서 사설은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기사가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신문사의 견해

나 기자의 주관적인 사고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수단이 되기에 더욱 촉구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

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불산과 같은 화학물 누출 사고에 있어서 해결방안의 제시는 다른 유형

의 기사보다는 신문 사설을 살펴보면 더 구체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설에서 제시되

는 구미 불산 관련 사고 해결 방안 주장들의 신문사별 양상을 살피고자 각 신문의 사설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설에 대한 분석은 다른 분석과 달리 보수, 진보, 중립적 성향의 일간신문 이외에 가스신문,

환경일보, 농민신문, 법률신문과 같은 전문신문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처럼 전문신문을 분석에

포함한 이유는 전문신문이 비록 매일 발행되는 일간지는 아니지만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같은 특별

한 방식으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위기에 대해, 보다 합당한 전문적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신문으

로 파악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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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보면 불산 관련 분석 대상 신문 사설은 1년간 총 126건이 집계되었다. 또한 이러한 해

결방안 내용들은 한 사설에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시되는 모든

방안들을 전부 집계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분석한 사설의 수보다 많은 내용들이 집

계되었으며 집계된 수는 총 160건이었다. 특히 그 가운데 “관리강화 및 관리체계 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계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불산 누출 관련 사고 사설의 사고 해결 방안 제시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프레

임 
주제 

사례수(2012. 9.27~ 2013.9.27)

동아, 

중앙

한겨

레 

경향 

중립

일간지

전문지

(농민신문 

천지일보

가스신문 

환경일보 

법률신문)

지역신

문

총횟수

건수 (%)

해결

방안

위기 매뉴얼 정비 2 0 5 2 3 12 (7.5) 

유독물질 처리 

장비구축, 시설개선 및 

확충

0 0 3 0 1 4 (2.5) 

정책, 법 및 제도 구축 

및 신설  
0 8 3 7 2 21 (13.1) 

기업 윤리의식 및 기업 

안전불감증 해소 
3 3 15 5 2 28 (17.5) 

관리 강화, 관리 체계  3 8 31 8 8 62 (38.8) 

조직 신설 및 

조직시스템 정비
1 1 4 1 6 15 (9.4) 

전문가 등 인원 보충 1 0 2 2 1 6 (3.8) 

사전 교육, 홍 1 0 1 4 0 6 (3.8) 

조사 1 1 2 0 1 6 (3.8) 

총횟수 12 21 66 29 24 160 (100)

Ⅴ. 결론 및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이상과 같이 구미 불산누출사고와 같은 사회-기술적 재난에 관련하여 위기 커뮤니케

이션 도구로서 신문기사의 프레임과 보도 행태를 분석해 보았다. 특히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

요한 요소인 사고 귀인 및 정보 구조화의 입장에서 양적 보도 실태를 살펴보았고 책임 소재 보도 프

레임의 양상도 양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내용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째 1년간 언론에서 다룬 구미 불산 누출 관련 보도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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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신문이 가장 많은 보도횟수(935회)를 보여준 반면, 조·중·동으로 일컫는 메이저 일간지는 상대적으

로 매우 빈약하게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83회). 이러한 결과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구미였다는 점

에서, 지역뉴스를 잘 다루지 않는 메이저 일간지의 서울중심 보도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전체적으로 책임소재에 관련한 프레임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위험확산과

경제적 결과에 대한 프레임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책임소재 프레임 분석

결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성, 위험 확산 인식과 같이 위험 예방에 기초가 되는 책임적

이슈들은 거의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뉴스 가치만을 우선하는 오늘날 언론의 태

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업 책임론(12%)에 비해서 정부 책임론에 대한 기사가(20%)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의 경영적 측면에서의 기업 광고 의존 문제를 반영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도덕성 프레임 면에서는 도덕적 측면의 문제를 언급한 기사가 도덕적 판단을 유도하는 기사

나 도덕적 심각성을 일깨우는 기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사고 귀인 및 정보 구조화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직이나 개인의 고의적 과오로

귀인하는 프레임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87회), 예방부족으로 귀인하는 보도 프레임 기사는 23

회에 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정보 구조화 형태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조직과 정부의 책임으로 정보를 구조화하는 경향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신문기사에 의해 구조화되는 위기 정보들의 주요 요

소는 ‘원인분석’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분석은 원인과 책임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단순 구조로 위기시 정보를 구조화하여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단순하고 일원적인 정보 구조화의 보도행태는 위험 예방이나 해결방안의 제시 및 지역주민

들에 대한 처치, 피해보상, 보험 처리 등과 같은 다양하고 실제적인 이슈 문제들은 거의 다루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되었다.

끝으로, 위기 사고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해결방안이나 대응책에 대한 정보 제공 기사의 비중이 매

우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결 방안에 대한 주장이 담긴 사설 분석 결과, 전체 건

수는 총 12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기간에 나타난 전체 기사의 수인 1823건의 10%도 미치지 못하

는 숫자였기에 해결방안에 대한 보도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결 방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리강화 및 관리체계 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체

의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해결 방안의 제시는 궁극적으로는 관

리강화나 법제도의 정비 등을 요청하고 있어, 보다 규제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위기나 대형 재난 사고와 관련하여서 신문은 자율적 정부의 역할보다는, 보다 규제

적이고 간섭적인 유형의 정부 역할을 기대하는 성향이 높고, 이는 대형 위기나 사회-기술적 재난에서

의 국가의 역할과 위기관리 역할에 대한 언론의 관점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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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사회-기술적 재난에서 모든 핵심은 결국, 피해 상황에 집결된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위기

정보(원인파악, 피해현황, 피해복구, 해결대책 등등)가 피해주민들 및 일반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야 한다. 그래야 위기시 위기 위험성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며, 실제로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

와 같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서 그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서 향후 문

제 처리 방안 및 극복 방안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

다 신속하고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이 절대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위기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어떤 정보가 우선적으로 제시되고 구조화 되어야 할 것인가는 미디어가 감당할 매우 중요한

몫이다. 또한 이때 위기 정보 구조화는 기사의 어떤 뉴스 가치성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결과들은 국내 언론이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미흡한 보도 행

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사회-기술적 재난 위기 보도에서는 단순

히 원인 분석과 책임만을 부정적 뉴스가치에 따라 보도하는 일원적이고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난 보도

태도와 언론 미디어의 위기 도구로서의 막중한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결국 본 연구의 분석은 구미 불산누출 사고 사례와 같은 대규모의 사회-기술적 위기에 처할 경우,

정보 구조화를 위한 매체로서 언론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난 정보를 제시하고

확산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일종의 의견 제시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에 경험하지 못하거나 알

지 못한 위기로 발생하는 사회-기술적 재난에 대해 미디어가 어떻게 사실보도와 아울러 위기에 대응

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구조화해야 하며 책임소재, 원인규명, 사고의 영향력, 해결방안

등에 관한 구제척 정보를 전달해야 할 지에 대한 하나의 함의를 전하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위기

와 언론이 무관하지 않으며, 언론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통로가 되어야 하고 더욱이 국가

적 위기와 같은 대규모 사회-기술적 재난시에는 해결 주체가 되는 정부와의 공조나 협조 혹은 촉구

등을 통해 바른 위기 정보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함의하는 던지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위기관련 보도나 정보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보도 프레임

의 구성을 파악하거나 프레임의 효과를 조사하는 분석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실제 사회-기술적 재

난 위기 사례 상황에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로서 언론 프레임의 역할과 양상을 파악해 냈다는

데에 연구 의의를 가진다. 아울러 대중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향후의 신문 언론의 역

할과 방향성에 하나의 함의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불산 관련 신문기사

보도만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방송 뉴스기사나 다른 유형의 재난에서의 보도 프레임에 대해서 조

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회-기술적 재난을 대하는 언론보도 경향의 일반화라는 부분에서 연구의 한

계를 지닌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여러 사회-기술적 재난 사례들을 중

심으로 언론 매체를 다양화하여 위기관리 도구로서의 보도 프레임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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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해 본다.

또 다른 연구의 한계점은 본 연구가 보수와 진보언론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틀을 사용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중립일간지 및 지역신문의 수가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신문들이 지역의 뉴스를 중요 기사로 다루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 연구가 보수와

진보언론의 유의미한 보도 차이를 드러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신문의 논조에 따라 보수/진보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고, 또한 중립 신문으로 분류한 일간지들에

대해서도 보다 세분화한 구분을 통해 신문사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면 더욱 풍성한 연

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의 후속연구를 제안해 본다.

<부록> 불산의 특성

□ 불산(불화수소)의 특성 

▶ 위험 특성 

- 불화수소는 19.5℃를 전후, 액체 및 가스로 존재하는 무색의 부식성 물질. 금속 부식성을 가지고 있고 콘크리트, 유

리, 요업제품 등을 손상시킴, 폭발성은 없으나 공기, 물과 접촉시는 불화수소 가스를 발생

- 인체 노출시 호흡곤란, 기관지 경련 등 급성호흡기 질환, 심폐기능의 장애 유도. 피부는 저농도에서 심각 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 대기 중 농도가 30ppm 이상일 경우에는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미국 산업 안전보건연

구원에서는 3ppm을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8시간 평균 노출기준으로 권고함. 

- 누출이후 칼슘, 마그네슘 등과 결합, 불화하물로 안정화되는 특성이 있으며, 불소화합물은 암을 유발하지 않고 불화

화학물은 태반을 통과하지만 적은 양은 태아의 성장에 필요하며 모유로는 거의 배출되지 않음. 

- 불소에 오래 노출되었을 경우 골격계와 관련 조직에 피해가 가장 심하며 고농도에 노출되어도 인지할 만한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데는 약 10년이 걸렸다는 보고도 있음.

▶ 독성: 허용농도 0.5ppm 눈, 코, 목 강하게 자극. 기관지, 폐 목에 침범, 일시적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 폐수종

을 일으키고 호흡마비를 일으켜 사망. 

▶ 응급조치: 안구 

–흐르는 물에 씻음. 

피부: 샤워, 다량의 유수로 씻고 의사 치료 흡입 

-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안정을 취하고 즉시 의사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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